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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 2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외적속박감(β=.414, p<.001),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β=.174, p<.001)였고,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24.9%를 설명하였다. 특히 외적속박감이 
22.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우울감을 낮
추고 조기 예방하기 위해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외적속박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평가염려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속박감, 우울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identify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entrapment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students enrolled in two major departments 
in G city.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to university 
nursing students were external constraints (β=.414, p<.001) and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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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p<.001), and these explained 24.9% of the subject's degree of depress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external Entrapment had the greatest effect by 22.7%.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alysi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and manage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that 
can reduce the external entrapment and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so that depression can be 
managed, reduced and prevented depression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at an early stage.
 
Keywords : University nursing student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Entrapment, depression,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인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사소한 기분 변화에서부터 울적한 기
분, 슬픔, 지속적인 상실감과 무력감 등 정신병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1,2].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
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 중 대
학생이 속해있는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4].
  과도한 입시 위주의 경쟁 속에서 과업을 달성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대학생은 성인기를 준
비하고 대비하는 발달 과정으로 자아정체성의 확
립,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 취업을 준비
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의 독립해야 한다는 심리
적 부담감,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
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이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5,6].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학과 학
생들에 비해서 과중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
료사회의 요구에 맞춰 역량을 습득하도록 준비해
야 하며 간호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
한 압박감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로 인해 우
울 등 정신적인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7-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의 원인요인을 살
펴보면, 당면과제에 대한 스트레스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10],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및 평가염려 
완벽주의자의 자기 비난[11]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심리 
내적과정를 통해 완벽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속박
감 또한 우울을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
로 타인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스

스로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수행
으로부터 만족을 끌어내는 능력의 장애를 말하며,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우울, 스트레스, 걱정 등 여
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인의 시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비난을 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스
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함을 
지각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13]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해결될 방안이 부족하다고 느끼
거나 건강 문제 또는 불쾌한 감정, 어려운 문제 
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속박감을 느끼게 된다[14]. 
이러한 속박감은 현재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건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 수준은 높지만, 그 상
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각하는 개념이다[15]. 
속박감은 크게 내·외적속박감으로 구분하며, 내적
속박감은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부
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외적속박감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는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16]. 간호대학생의 경우 높은 동기에 비해 자신
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고자 하
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대인
관계 또는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통
제할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 상황에 속박되
어 부정적인 심리와 함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초래된다[16,17].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
주의, 속박감과 우울의 정도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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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과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
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광역시 소재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
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과 재학 중으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다. 대
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와 검정력은 다중회귀분
석 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
정력(1-β) .95, 예측변인 6개(일반적 특성 4개, 
독립변수 2개)로 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146
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25% 고려하여 183
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완료된 설문 중 누락 되
거나 불충분한 응답은 보이지 않아 수집된 183부
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해당 간호대학의 간호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학과장에게 허락을 구하였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년 학생 단체 카톡 대화방
에 온라인으로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연구 참
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은 수업 전후 비
치된 설문지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첫 
페이지는 연구의 목적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
명을 기술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동의 부분에 표시
한 경우 다음 페이지부터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
였다. 설문에 필요한 시간은 총 15분 정도 소요
되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부호화하였고, 연구에 관

련된 모든 자료는 분석 후 연구자 개인 보안 폴
더에 게재 완료 판정 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예
정이다. 설문에 응답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소정의 온라인 편의점 쿠폰을 지급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평가염려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1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척도를 Chung과 Yeon[19]이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행에 대한 의심(4뮨헝),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부모의 비판(4문항), 부
모의 기대(5문항), 개인적 기준(7문항), 조직화(6
문항)의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과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Chung과 Yeon[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수행에 대한 의심 .67, 실수에 
대한 염려 .8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4, .85로 나타났다. Hewitt와 Flet[20]가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척도는 Han[2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15문항), 
타인지향적 완벽주의(15문항),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1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총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1]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
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2.2.2. 속박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속박감은 Gilbert와 
Allan[13]이 개발한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로 국내에서 Lee와 Cho[22]가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외적속박감
으로 구분되었으며, 내적속박감은 자신이 지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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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
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6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속박
감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외적속박감은 자
신이 현재 상황 또는 대인관계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10문항이다. 문항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속박감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와 Cho[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내적속박감 .89, 외적속박감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내적속박감 916이었고, 외적속박감은 .929
였다.

  2.2.3. 우울
  우울척도(CenterforEpidemiologicStudies 
Depression Scale,CES-D)는 미국 정신보건연구
원이 개발하고 Radloff[23]에 의해 신뢰도 및 타
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Chon과 Rhee[24]가 국내
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CES-D를 활용하였다. 한국어판 CES-D는 2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거의 드물게’ 0점에서 ‘대부분’ 3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CES-D의 절단점은 15점, 25점을 기준으로 구분
되는데 점수의 범위가 25점 이상일 경우 우울집
단, 15점 이하는 정상집단, 16-24점 까지는 준임
상적 우울집단 또는 경도 우울집단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준임상적 우울집단으로 정의하였
다[9].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5이
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818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
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
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과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의 정규성 검정
은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 

우울 정도

  대상자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속박감 및 우울
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5점 척도로 평균 3.08점이며, 하부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는 평균 2.58점, ‘수행에 대한 의심’은 
평균 2.71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평균 3.94
점으로 나타나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부요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Choi[25]의 연구
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평균점수는 3.74점으
로 본 연구대상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직장에
서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더 심함을 알 수 있
다. 속박감은 5점 척도로 평균 2.11점이며, 하부
요인인 ‘내적속박감’은 평균 2.11점, ‘외적속박감’
은 평균 2.12점로 외적속박감의 평균이 내적속박
감의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oi 
[25]의 연구 변인 중 속박감의 평균점수 2.11점
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의 점수의 
법위는 0점에서 60점이며, 15점 이하인 정상그룹
이 113명(61.7%), 16점에서 24점 사이인 경도우
울집단이 51명(27.9%), 25점 이상인 우울집단이 
19명(0.4%)으로 경도우울 이상인 집단이 총 70
명으로 38.3%를 차지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학년별 분
포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1학년 평균 15.83점, 3
학년 평균 15.68점, 4학년 평균 14.71, 2학년 평
균 14.58점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우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
에 따른 우울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평균 15.67
점, 여학생에서 평균 15.23점으로 남학생이 여학
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친한 친구 수에 따른 우울정
도는 3명 이하일 때 16.76점, 4명일 때 15.25점, 
5명 이상일 때 평균 16.06점으로 3명 이하일 때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명 이상일 때 우
울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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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83)

Variables Subscales M±SD or 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3.08±0.69
Concern about mistakes 2.58±0.82

Doubts about performance 2.71±0.88
Social perfectionism 3.94±0.68

Entrapment
2.11±0.86

Inner entrapment 2.11±0.91
external entrapment 2.12±0.87

Depress 15.23±7.60

0∼15점
Normal group 113(61.7)

16∼24점
Subclinical depressive group 51(27.9)

25점 이상
Depressive group 19(10.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3)

Characteristics 구분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Grade

1st 48(26.2) 15.83±7.15
.331

(.803)
2nd 50(27.3) 14.58±6.70
3rd 50(27.3) 15.68±8.70
4th 35(19.1) 14.71±7.94

Sex
Female 149(81.4) 15.23±7.60 .408

(.685)Male 34(18.6) 15.67±6.80

Friendly number
≤3a 17(9.3) 16.76±9.20

.380
(.684)4b 12(6.6) 15.25±8.06

≥5c 154(84.2) 15.06±7.41

Residence type

Live with parentsa 82(44.8) 15.54±8.15
.475

(.700)
living with relativesb 21(11.5) 16.38±9.08

Dormitoryc 63(34.4) 14.87±6.87
Self-cookingd 17(9.3) 13.71±5.38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우울정도는 친척
들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평균 16.38점으로 가
장 높았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평균 
15.54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14.87점, 
혼자 자취하는 경우 평균 13.71점 순으로 나타났

으며, 거주형태에 따른 우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서 우울의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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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83) 

Variables
1

r(p)
2

r(p)
3

r(p)
4

r(p)
5

r(p)
6

r(p)
7

r(p)

Depress 1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349*

(<.001)
1 　 　 　 　 　

Concern about mistakes .266*

(<.001)
.877*

(<.001)
1 　 　 　 　

Doubts about performance .310*

(<.001)
.913*

(<.001)
.730*

(<.001)
1 　 　 　

Social perfectionism .333*

(<.001)
.780*

(<.001)
.498*

(<.001)
.583*

(<.001)
1 　 　

Entrapment .442*

(<.001)
.516*

(<.001)
.497*

(<.001)
.454*

(<.001)
.372*

(<.001)
1 　

Inner Entrapment .379*

(<.001)
.490*

(<.001)
.472*

(<.001)
.442*

(<.001)
.340*

(<.001)
.972*

(<.001)
1

External Entrapment .481*

(<.001)
.512*

(<.001)
.493*

(<.001)
.438*

(<.001)
.383*

(<.001)
.969*

(<.001)
.882*

(<.001)

*=p<.001

3.3.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속박감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우울과 평가염
려 완벽주의(r=.34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즉 평가염려 완벽주
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하부영역인 실수에 대한 염려
(r=.266, p<.001), 수행에 대한 의심(r=.310, 
p<.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r=.333, p<.001)도 
우울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
다. 
  우울과 속박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
울과 속박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
계를 보였다(r=.442, p<.001). 즉, 속박감이 심할
수록 우울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속박감의 하
부영역을 살펴본 결과, 우울감은 내적속박감
(r=.379, p<.001)과 외적속박감(r=.481, p<.00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모든 변인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그 중 우울과 외적속박감 간의 상관관계
(r=.481, p<.0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실수
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 내적속박감, 외적속박감을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
단하였고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853으
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72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검정값은 2.023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31.163, p<.001),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24.9%
를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적속박감(β=.414, p<.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β=.17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적속박감이 22.7%로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외적속박
감이 심할수록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증가하였으
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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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우울                                                 (N=183)

Variables  β
t

(p)
 Ad. R²

F
(p)

Durbin 
Watson

  Entrapment .414 5.955
.249

31.163
(<.001)

2.023
  Social perfectionism .174 2.504

4.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
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외적속박감(β=.414, p<.001),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β=.174, p<.001)였고,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24.9%를 설명하였다. 특히 외적속박감은 22.7%
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CES-D의 총점이 16점 이상인 경
우 우울을 의미하는데[24], 본 연구 결과 간호대
학생의 우울 정도는 총 60점 만점 중 평균 15.23
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우울 정도를 확인한 Kim과 Kwon 
[26]의 연구에서 19.29점, Kim[27]의 연구에서 
33.92점보다 낮았으나, Kim과 Kim[28]의 연구에
서 16.0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Kim 
[27]의 연구에서 12.1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군과 준임상적 우울군의 
비율이 각각 27.9%, 10.4%였으나 Kim[27]과 
Yeo[10]의 연구에서는 두 군 사이의 비율을 구분
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 우울은 개인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다양
한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연구대
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외적인 모든 
결과의 의미를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의 원인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당면과제 스트레스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10],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29], 평가염려 완벽주의자의 자기비난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11].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
려할 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심리 내적과정를 통해 완벽하고자 개입되는 것 
중 속박감 또한 우울을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자기비난’하는 등의 내·외적속박감이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직장인에서의 직무

소진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24]. 이
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지만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속박감과의 관련성으로 직
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추후 간호대학생의
이 졸업 후 의료현장에서 질적 간호를 위한 근거
기반, 의료진들 간의 관계 및 인적·물질적 자원 
확보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
합적인 개념으로 간호업무를 할 때 평가염려 완
벽주의와 속박감을 조기 파악하여 우울을 감소시
킬 방안이 필요하다.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황에 따
라 요구하는 것이 수준 이상의 높은 수행을 바라
는 것[30]이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자신에게 
타인이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신을 거부할 것이
라고 인식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7점 척도
에 평균 3.94점의 완벽주의 성향을 보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간
호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
록 우울 정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
생의 경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느끼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자기비난을 하거나 지나치게 비판
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우
울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 자원이 부족함을 지각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
움을 호소[13]하게 된다. 또한 해결 방안이 부족
하다고 느끼거나 건강 문제 또는 불쾌한 감정, 
어려운 문제 등의 다양한 상황으로 속박감을 경
험하게 된다[14]. 특히 외적속박감은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지
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
에 외적속박감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
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취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학습과 
임상실습의 병행, 진로 문제 등 스트레스가 학습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31]하는 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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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의 달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
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 평
가염려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우울
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결과와 
연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관련성을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수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미 보고된바 이러한 변수가 
평가염려 완벽주의나 속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우울감을 
낮추고 조기 예방하기 위해 우울을 관리할 수 있
는 외적속박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
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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